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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긴 아들과 일잘 하는 아들  18-09-24

미국 연방의회의 사무처 직원들이 연방 상하 의원들 중에서 가장 잘 생긴 의원 50명을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미남으로는 인디애나 (Indianna)주 출신인 민주당 소속 브레드 엘즈워스 (Brad Ellsworth)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49세의 그는 자기 어머니가 그 소식을 자랑스럽 받아줄 줄 알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76세의 어머니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꾸중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잘 생긴 것으로 알려지는 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의회의 최고 미남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왜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기쁘지만 언제나 아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기쁜 척 하지 않고 아들에게 꾸중을 했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Mahaathma Ghandi)도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인품 수양을 위하여 훌륭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침 마다 힌두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주변 산에서 뻐꾸기가 울면 그 때서야 조찬을 드셨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 실시했습니다. 그러든 어느 하루 기도는 다 끝났는데 뻐꾸기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뻐꾸기 우는 소리만을 기다리시는 어머니가  걱정이되어 소년 간디는 집밖으로 나가 뻐꾸기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식사를 하시라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신 뻐꾸기 소리가  아들이 위조한 소리인 줄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간디의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탄을 했습니다. “ 주여, 이렇게 나쁜 거짓말 쟁이를 내가 낳았으니 나는 죄인이옵니다. “ 눈물을 흘리면 죄인임을 탄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간디는 철석 같은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로부터, 나는 일생동안 진실이 아닌 것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잘생긴 아들을 말하자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로 보이는 것은 어머니의 상정일 것입니다. 약  40년 전에 제 아들이 프랑스에서 2년 간의 선교사업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던 제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로스 안젤레스 공항에 저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가 도착했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든 제 아들의 모습을 보자  항상 언행에 신중을 기하던 아내가 아이처럼 아들에게 달려 갔습니다. 자기보다 체중이 두배 정도 나가는 아들을 껴안으면서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개이치 않는 듯이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생긴 줄 몰랐었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제 아내가 말한 그 때 그 표현은 꾸밈 없이 마음 속에서 울어나온 사랑 어린 말이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가족이 메인주에 있는 부시 가의 별장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무거운 책임에서 해방된 듯이 죠지 부시 대통령은 자기 부모의 소유인 그 별장에서 잔 근심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다리를 커피 테이블에 올려 놓자 어머니이신 바바라 여사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 다리를 나려 놓으라.” 그런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부시가 윙크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야단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오? 그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말을 듣고 바바라 여사는 “그렇지만 그는 내 아들이잖아요.”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어머니로 부터 듣는 잔소리, 꾸중, 칭찬, 당부의 모든 말씀은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사랑의 기원이라고 해석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세에 상관 없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께서   훨씬 크게 준다는 사실은 천하의 공통진리일 것입니다.



끝

